
[유럽] 유럽의 에너지음료시장 성장세 유지

   유럽 음료수 시장 진입의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드링크 제품들이 계속해서 

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 Canadean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드링크의 

맛, 재료의 혁신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필요사항

을 충족시켜주는 저칼로리 제품군의 출시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. 이 보고서에 따르

면 유럽 에너지드링크 시장은 2015년 4.9% 증가하여 5억 5천만 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

된다. 

에너지음료가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덕분에 탄산음료나 맥주와 같은 다른 

음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의 음료시장에 회복효과를 더하는 원인 중 하

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Canadean의 조사원 Angela Wynne이 밝혔다. 경제불황으로 음료 소

비가 주춤한 그리스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도 에너지드링크 소비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

었다. 

보고서는 또한 맛의 다양함과 제품군의 확장을 추구한 것이 에너지드링크 시장의 지속적 확

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. 그러나 에너지드링크 시장은 아직 틈새시장에 머물러있으

며 전체음료소비의 0.1 이하에 해당된다. 

한편 최근 몇 년 동안 과일맛 에너지드링크의 양은 11% 증가했다. 이런 새로운 맛은 원래의 

에너지드링크 맛을 좋아하지 않거나, 특히 여름에 원기회복 목적으로만 에너지드링크를 마

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 헝가리와 폴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

새로운 맛의 혁신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에너지드링크를 소비하도록 하였다. 

또한 저칼로리 에너지드링크는 최근 몇 년간 유럽 전역에서 11.6% 증가하였다. 보고서에 따

르면 소비자들이 저칼로리 제품군을 선택하는 것을 일반 에너지드링크가 일으킬 수 있는 건

강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.   

이는 제품군의 다양성 및 제품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등 깐깐한 유럽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

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을 분석하는 준비과정이 수출에 선행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

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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